
동서발전, 폐석탄회로 콘크리트 패널 생산

한국동서발전이 석탄회를 재활용해 콘크리트 패널을 국내 최초로 시험생산했다.

석탄회는 발전과정에서 석탄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로 공주대와 익성텍이 협력해 압출성형으로 콘

크리트 패널을 시험생산하는데 성공했다.

이에 따라 발전소 재활용자원의 수요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발전소에서 부산되는 석탄회는 저항성과 강도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어 레미콘 혼화재, 시멘트의 원료 등

으로 활용되고 있다.

동서발전은 “품질을 유지하면서 제조원가를 30%, 무게를 20% 절감한 콘크리트 패널을 개발한 것”이라고 설

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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